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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한국어에서 한자를 비롯해 서양어, 일본어 등의 차용어가 들어 있지 않은 어휘를 우리는

순우리말이라고 한다. 하지만 보통 순우리말이라고 하면 한자어가 아니라는 의미가 강하다.

한자어의 홍수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어휘를 순우리말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알타이 어

족이니, 고(古)아시아 어족이니 할 때, 모든 어휘들이 순수하게 우리말로 발전되어 왔다고 보

기는 어려운 점도 많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순우리말로 다루어야 할지 애

매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1)

한자로만 이루어진 어휘의 경우는 비교적 뚜렷하게 한자어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대부분의 한자 어휘는 한자어로 인식하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말과 한

자어의 동의중첩(同義重疊)으로 이루어진 어휘의 경우는 한자가 담겨있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우리말과 합성된 한자어의 경우도 한자가 담겨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

1) 본 연구의 불분명한 어원 재구나 유형 분류에 대하여 지적하고, 수정 의견을 주신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특히 어

원 재구의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된 자료로 논증을 보완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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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다. 한자의 발음이 달라져서 변화하여 온 어휘의 경우에는 어원에 대한 의식이 없어져

한자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2) 이렇게 언중들이 한자어를 우리말 어휘로 인식하

게 되는 것을 귀화어라고 한다.3) 귀화어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차용어, 외래어의 정의와 함께

논의하여야 한다. 이덕호(1980:255)에서는 외래어와 차용어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우리말로의

동화 여부의 차이를 들고 있다. 즉 차용어는 우리말로 동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 조

세용(1991:46)에서는 고유어가 아닌 어휘를 차용어로 보고, 우리말로 동화된 어휘를 귀화어로

보고 있다. 하지만 외래어를 차용어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은 용어의 혼동이 있을 수 있다. 따

라서 본고에서는 차용어의 개념을 상위에 두고 외래어와 귀화어로 나누는 방식을 택하도록

하겠다.4)

국어교육에서 국어순화운동을 하면서, 순우리말을 사용하자고 하는 경우에 ‘순(純)’이 한

자라는 사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언어에서 순수함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

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한자가 폭넓게 우리말 속에 들어와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말의 기초어휘에는 순우리말이 많이 남아있다고 한다. 신체 어휘 속

에도 남아있고, 자연 어휘, 친족 어휘 속에도 남아 있다. 신체 어휘를 살펴보면 ‘머리, 허리, 다

리’에서 ‘눈, 코, 입’까지 순우리말이 많다. 자연 어휘에도 ‘하늘, 땅, 바다, 별, 해, 달’부터 ‘눈,

비, 빛’까지 순우리말이 많다. 친족 어휘에도 순우리말은 많이 남아 있다. ‘아버지, 어머니’부

터 ‘아들, 딸, 오빠, 누나’까지 순우리말은 생명력 있게 남아 있다. 하지만 대표적인 기초어휘

중에도 ‘산(山), 강(江), 형(兄), 부모(父母), 동생(同生), 삼촌(三寸) 등 한자어로 바뀐 어휘들도

많다.5) 이는 한자어가 우리말의 기초어휘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6)

본 연구에서는 한자어가 우리말 어휘 형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

로 한국어 어휘 형성에서 한자어가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존 연

구에서는 한자어가 한국어 어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이 많지 않다. 본 연구에

서는 한자어가 어떻게 귀화어로 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살펴보고, 한국어의

어휘 형성 방법을 중심으로 귀화어의 유형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다.

2) 이와는 반대로 한자어가 아님에도 견강부회(牽强附會)하여 한자어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울에

> 우뢰(雨雷) 같은 예이다.

3) ‘빵’이나 ‘담배’, ‘남폿불’ 등을 순우리말로 인식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외래어를 순우리말로 인식하게 된 것을

귀화어라고 한다. 본고에서는 한자어가 귀화어가 되는 현상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4) 외래어와 귀화어의 차이를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로 구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귀화’라는 용어도 언어학적

인 용어로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성환갑(1987:41)은 고유어의 한자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국어의 어휘 체계에서 한자어가 큰 비중을 차지하

게 된 까닭으로는 흔히 ① 문화적 우열 문제 ② 국어 어휘의 배의적 특질 ③ 한자어 자체가 지닌 형태적 조건

등이 지적되곤 하지만, 이는 한국 문화의 전통과 역사에서 유래한 필연적인 결과일 뿐, 결정적인 어느 하나의 이유

를 찾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6) 김종택(1993 : 81-88)은 15세기 국어의 경우에는 한자어가 당시의 국어 어휘 체계 속에 완전히 정착하여 일반에게

쉽게 통용된 예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또한 국어 어휘 중 5% 정도만이 15세기에 한자어였을 것으로 추

측하고 있다. 이는 귀화 과정이 오랜 시간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동시에 귀화어가 최근의 현상임

을 보여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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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의 주제에 해당하는 연구로는 ‘귀화어에 대한 연구, ‘한자어의 어휘 형성에 관한

연구, 동의중첩에 관한 연구, 문법화에 관한 연구, 어원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주제들

은 귀화어 자체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고, 어휘 형성 방법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

성환갑(1987)에서는 고유어가 한자화하는 과정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직접 귀화어

와는 관련이 없지만, 고유어가 한자어화하는 예 중에는 한자어라는 인식이 적어진 예들을 발

견할 수 있다. 강헌규(1988)에서는 한국어 어원의 연구사에 대해서 폭넓게 다루고 있다. 어원

에 관한 과거의 논의들을 담고 있어서 우리말 어휘의 어원을 한자와 결부시킨 예들을 다양하

게 살펴볼 수 있다. 귀화어에 대한 어원적인 접근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심재기

(1987)에서는 한자어의 구조와 조어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귀화어 자체에 관한 연구라기

보다는 우리말 속의 한자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된다. 한자의 조어력 때문에 우

리말이 한자로 대치된 예들이 많아지게 된 것이다.

동의중첩에 관한 논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류구상(1970)에서는 동의 중첩에 의

한 어휘 형성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서정범(1989)에서는 동의중첩이 우리말 어휘 형성의 일

반적인 원리였음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외래적인 요소와 우리말 간의 동의중첩이 신어 형성

및 의미 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한자어

와 우리말의 동의중첩에 의한 귀화어 현상에 근거가 되는 논의라고 할 수 있다. 김종택(1993)

에서는 동의중첩에 의한 단어형성에 관한 논의 및 어원적인 접근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를 진

행하고 있다.

한자어와 우리말의 동의중첩에 의한 귀화어 현상을 볼 수 있는 논의로는 다음과 같은 것

들이 있다. 심재기(1994)에서는 복합어를 형성할 때, 순우리말과 한자어의 복합으로 이루어진

어휘들이 많음을 지적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부분의 어휘가 순우리말로 인식되는 어휘여서 귀

화어와의 관련성을 살펴 볼 수 있다. 조현용(1996)에서는 동의중첩에 의한 단어 형성에 대하

여 논하고 있어서 한자어와 우리말 간의 합성어에 대해서 살펴 볼 수 있다. 박재양(2006)에서

는 한자어와 우리말의 동의 중첩 현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심재기(1994)의 논의에 없는 어

휘들이 추가되고 있어서 연구 자료의 확대에 도움이 된다.

차용에 관한 논의로는 이덕호(1980), 이용주(1969) 등을 들 수 있다. 본격적으로 귀화어

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는 박은용(1970), 남풍현(1972), 최범훈(1973) 등을 들 수 있고, 조세

용(1985, 1986, 1999)에서 귀화어에 관한 자세한 논의를 볼 수 있다. 조세용(1986)에서는 귀

화어와 차용어, 외래어의 정의에 대해서 구분을 시도하여 외래어와 귀화어를 차용어의 종개념

어로 보고 있다. 귀화어는 유래에 따라 구분하고, 한자어계는 다시 한자 의식 정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한자어계 귀화어의 형성에 대해서는 혼종어적 귀화어, 비혼종

어적 귀화어로 나누고 있는데, 형태와 음운적인 것에 초점이 맞추어 있어서 어휘 형성의 원리

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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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연구에서는 한자어 유래 귀화어에 대해서 다양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하지

만 귀화어의 형성 원인에 대해서는 어휘 형성 원리에 비추어 재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3. 한자 유래 귀화어의 형성
본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한자는 일반적으로 한자어로 인식하지 못하는 예들이다.7) 이러

한 예를 귀화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자어로만 이루어진 어휘뿐만 아니라 우리말과 결

합한 한자어까지 귀화어의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는 한자어가 폭넓게 우리말 어휘 형

성에 관여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귀화어의 형성을 한국어 어휘 형성원리에 비추어 ‘우리말과 한자어의 복합에 의한 단어형

성, 우리말과 한자어의 동의중첩에 의한 단어형성, 한자어의 문법화, 음운변화에 의한 한자어

의 귀화어화, 어원의식 결여에 따른 귀화어’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8)

3.1 순우리말과의 복합과 귀화

한자어가 한자어 어휘의 복합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모국어 화자들은 일반적으로 한자어

어휘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한자어가 일부 포함된 복합어의 경우에는 한자어 의식이 희박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순우리말이라는 인식이 생겨서 귀화어가 되는 것이다.

성환갑(1987 : 41-49)에서는 고유어가 한자화하는 과정을 1) 형태상 원인 2) 의미상 원인 3)

활용상의 요인 4) 사회 심리적 요인으로 나누고, 형태상 원인으로는 ‘언어경제 욕구, 안정성

추구, 동음충돌 회피’, 의미상의 원인으로는 ‘의미영역의 분화, 의미의 확대’, 활용상의 요인은

‘한자어의 조어력 활용, 한자어소의 감염’, 사회 심리적 요인은 ‘문화의 우열, 완곡 표현, 심리

적 동기’ 등을 들고 있다.

이 중에서 한자어소의 감염은 귀화어의 중간 모습을 볼 수 있다. 한자어소의 감염은 한자

어와 우리말이 복합을 이룬 경우에 한자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말도 한자로 바꾸는 것을 말한

다.9) 즉, 한자어와 고유어의 복합이 한자어로 감염되면 한자어화하지만, 감염되지 않으면, 한

자어라는 의식이 옅어져서 귀화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일반 언중의 경우에 검지, 중지, 약지의 경우에서 ‘지’는 손가락의 의미인 ‘指’

7) 귀화어 판정 기준으로 언중의 한자어 인식 여부를 들고 있는데, 이는 언중에 따라 귀화어의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

도 보여주는 것이다.

8) 심사위원의 지적대로 본 유형 분류는 귀납적인 방식은 아니다. 귀화어 자료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한국어의 주요

어휘 형성 원리를 귀화어 형성에 적용하여 본 것이다. 향후 귀화어 자료의 분석을 통해 보다 세밀한 유형 분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심사위원의 지적처럼 ‘순우리말과의 복합’이라는 유형의 하위분류에 ‘동의중첩이나 ’

어원의식의 결여‘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어휘 형성의 원리를 주로 기준으로 삼았으나, 단어 구조를

감안하여 분류의 층위를 나눌 필요도 있다고 본다.

9) 낫후가 오후(午後)로, 바람병이 풍병(風病)으로, 본집이 본가(本家)로, 본돈이 본전(本錢)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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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식하지만, 엄지의 경우에는 ‘엄 + 지(指)’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엄지를 엄

지손가락으로 동의중첩하여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10) ‘깍지

를 끼다’의 깍지도 ‘엄지’에서처럼 ‘지(指)’가 합성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가락지의 경우에도

‘지(指)’가 복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손가락을 나타내는 ‘가락’과 한자어 ‘指’가 동의중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모국어 화자가 한자어로 인식하지 못하는 복합어의 요

소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1)

․ 뒤태 : ‘뒤태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태(態)’는 모양을 의미한다. 옷이 모양

이 살지 않는다고 표현할 때, ‘태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態’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 복받치다 : ‘복받치다’의 고어는 ‘애와티다’이다. ‘애와티다’의 ‘애’는 창자의 순우리말

이다. ‘복받치다’의 ‘복’은 ‘복(腹)’ 즉, 배, 창자의 의미로 한자어로 볼 수 있다.

․ 본보기 : ‘본(本) + 보기’의 구조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견본(見本)’을 풀어쓴 단어라

고 할 것이다. 견본(見本)의 본(本)은 원래 책의 의미이다. ‘본’은 한자라고 할 수 있다.

․ 비웃음 : 비웃음의 ‘비’를 한자어일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코웃음’과 비교

해 보면 ‘비웃음’을 ‘비(鼻) + 웃음’의 구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코 + 웃음’과 동의어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코’를 한자어 ‘비(鼻)’로 교체한 것이다.12)

․ 앙갚음 : 앙갚음은 ‘앙심(怏心)’을 갚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앙(怏) + 갚음’의 구조

로 되어 있는 어휘라고 할 수 있다. ‘앙갚다’라는 형태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이성

이 있는 어휘라 할 수 있다. 앙심(怏心), 앙숙(怏宿)이라는 단어와 관련된다. ‘앙금이 남아있다’

고 할 때, ‘앙’도 한자로 볼 수 있다.

․ 온돌 : 온돌은 대표적인 우리 문화 요소이다. 하지만 어휘의 구조는 ‘온(溫) + 돌’의 구

조라고 할 수 있다. 즉, 돌을 따뜻하게 하는 난방 체계라는 의미가 된다.

․ 자네 : 자네는 ‘자(自) + 네’의 구조로 되어 있는 단어로 볼 수 있다. ‘-네’는 ‘아낙네,

여인네’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을 나타내는 접미사라고 할 수 있다. ‘자’는 ‘자기(自己)’에

10) 言衆들이 ‘검지손가락’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類推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약지손가락이나 중

지손가락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

11) 본 연구에서 특별히 참고문헌을 언급하지 않은 어휘 자료는 필자의 의견임을 밝혀둔다.

12) ‘비웃다’라는 어휘는 사용하는데, ‘코웃다’라는 어휘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웃다’가 세력을 갖게 되었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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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처럼 ‘自’로 볼 수 있다. 스스로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3인칭을 지칭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자기(自己)’의 경우도 3인칭을 지칭할 때 사용할 수 있다.13)

․ 장마 : 장마는 ‘장 + 마’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마’는 ‘마파람’ 등에서 사용되는 단어

로 ‘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동원어로는 ‘물(水), 못(淵), 말다, 미’ 등이 있다. ‘물’과 ‘말다’

는 명사의 동사 파생으로 볼 수 있다.14) ‘미’는 ‘미나리, 미꾸리(미꾸라지), 미더덕’ 등에서 물

의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장마는 비가 계속 오는 기간 즉, ‘긴물’이라는 뜻으로 ‘장(長) +

마(물)’의 구조라고 볼 수 있다.

․ 젓가락 : 젓가락은 ‘저(箸) + 가락’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숟가락은 ‘술 + 가락’으로

이루어진 단어로 순우리말 합성으로 볼 수 있다. 수저는 ‘시저(匙箸)’가 변한 말로 보기도 하

나 ‘술 + 저’의 합성어로 볼 가능성도 있다.

․ 토박이 : 토박이는 ‘토(土) + 박이’의 구조로 볼 수 있다. ‘-박이’는 외눈박이, 외톨박이

의 ‘박이’, 장돌뱅이, 앉은뱅이의 ‘-뱅이’, 절름발이, 비바리(처녀, 제주방언), 냉바리(과부, 제주

방언)의 ‘-발이’ 등과 어원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칭 접미사로 볼 수가 있다.

․ 툇마루 : 툇마루는 ‘퇴(退) + 마루’의 구조이다. ‘퇴(退)’의 의미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

서 한자어로 연계시키기가 쉽지 않은 어휘이다.

․ 헛소리 : 헛소리는 ‘허(虛) + 소리’의 구조에 사이시옷이 첨가된 형태이다. 헛말, 헛발,

헛걸음, 헛손질, 헛짓, 허투루15) 등에 접두사로 폭넓게 쓰이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잘못’의

의미를 더해 준다.

이상의 예와 같이 한자어는 복합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실제 한국어 모국

어 화자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자가 부분적으로 결합하고 있으나 언중이

인식하지 못하는 귀화어라고 볼 수 있다. 위의 예를 바탕으로 추론해 본다면, 우리가 추측하는

것보다 한자어가 한국어의 복합어에 훨씬 다양한 모습으로 결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2 동의중첩과 귀화

동의중첩은 같은 의미의 어휘가 반복되어 어휘를 형성하는 것이다. 동의중첩은 기존의 어

13) ‘자랑’의 경우도 ‘自’를 한자로 볼 수 있다. 자랑은 자(自) + 랑(浪)(삼가지 아니하다)의 구조로 볼 수 있다.

14) 서정범(1989)에서는 명사에서 용언으로 단어가 형성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15) ‘허투루’의 경우는 ‘헛으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헛’이 접두사화하고 여기에 다시 조사가 첨가된 형

태일 것이다. ‘허투루 듣지 마라’는 표현은 ‘헛’과 의미적 관련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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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를 새로운 어휘로 보완하거나, 새로운 어휘의 의미를 기존의 의미로 추가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순우리말과 한자어의 중요한 합성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의 ‘역전

(前) 앞, 동해(海) 바다’의 경우는 한자어를 우리말로 부연 설명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깡

(can)통’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의중첩은 현대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단어 형성 방법이

다. 한자어와의 합성에서 주목되는 것은 한자어로 인식하지 못하는 동의중첩의 예이다. 한자

어와 우리말의 동의중첩에 의한 단어형성에 대한 논의로는 심재기(1994), 조현용(1996), 박재

양(2006) 등이 있다. 심재기에서 제시된 예와 박재양에서 추가적으로 제시된 예를 보이면 다

음과 같다.

<심재기(1994)>

굳건하다 : 굳다 + 건(健)

글자 : 글 + 자(字)

널판 : 널 + 판(版)

농익다 : 농(濃) + 익다

마땅하다 : 맞다 + 당(當)

말쑥하다 : 맑다 + 숙(淑)

몸체 : 몸 + 체(體)

바람벽 : 바람 + 벽(壁)

뼛골 : 뼈 + 골(骨)

속내 : 속 + 내(內)

애간장 : 애 + 간장(肝臟)

애초 : 애 + 초(初)

얄팍하다 : 얇다 + 박(薄)

언덕 : 언(堰) + 덕

연못 : 연(淵) + 못

온전하다 : 온 +전(全)

옻칠 : 옻 + 칠(漆)

익숙하다 : 익다 + 숙(熟)

족발 : 족(足) + 발

터전 : 터 + 전(田)

튼실하다 : 튼튼하다 + 실(實)

회돌다 : 회(回) + 돌다

<박재양(2006)>

개천 : 개 + 천(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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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상 : 늘 + 상(常)

신새벽 : 신(晨) + 새벽

예전 : 예 + 전(前)

용솟다 : 용(湧) +솟다

휘감다 : 휘(揮) + 감다

휘두르다 : 휘(揮) + 두르다

이상의 예를 보면 한자의 훈(訓)을 다는 뜻풀이 구조로 되어 있는 어휘가 많아서 주목된

다.

예) 몸체, 속내, 뼛골, 늘상, 바람벽 등

또한 뜻풀이 구조로 보이나 비통사적(非統辭的)으로 합성된 예들도 나타난다. 동사나 형용

사의 어간이 어미 없이 합성된 형태이다.

예) 굳건하다, 마땅하다, 말쑥하다, 얄팍하다, 익숙하다, 튼실하다 등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어휘들은 우리말과 漢字語의 同義重疊에 의해서 형성된 단어로 보

인다.

싹수 : 싹 + 수(穗)

접붙이다 : 접(接) + 붙이다

착실하다 : 착하다 + 실(實)

‘싹수’는 한자어의 훈 달기 방식이 하나의 단어로 변화한 예로 보인다. ‘싹수’에서 수(穗)

는 이삭의 의미를 갖고 있다. ‘싹이 노랗다’와 ‘싹수가 노랗다’에서 ‘싹’과 ‘싹수’는 동의어로

사용되는데, 동의중첩에 의해서 형성된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착실하다’의 경우는 ‘튼실하다’

와 유사하게 합성된 어휘로 볼 수 있다.

한자어와 우리말의 동의중첩에 의한 단어 형성은 매우 광범위한 현상으로 보인다. 한자어

의 의미를 우리말로 보완하려는 의식이 강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노력

이 더해진다면 더 많은 동의중첩 어휘가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순우리말이라고 생각하는 단

어가 한자어와 합성된 예임을 알게 되는 경우도 동의중첩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자어가 우리말 어휘와 동의중첩 하여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경우가 귀화어의 중요한 방

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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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문법화와 귀화

한자어가 의존명사화 하는 경우에 의미변화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한자어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말 어휘의 경우에도 문법화하면 원 의미와의 유연성이 멀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조사 ‘-조차’의 경우 ‘좇다’와의 유연성을 일반 언중들이 인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의존명사는 문법화와 관련을 맺는 경우가 많다.16) 실질명사에서 문법적 기능만 하는 문법 요

소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의존명사 중에는 한자어의 의미가 그대로 의존명사의 의미와

연계되는 것이 나타나서 주목된다.17) 다음의 예는 비교적 한자어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예

이다.

겸 : -을 겸(兼)

인 : -로 인하여(因)

편 : -는 편이다(偏)

한 : -는 한(限)

이상의 예는 ‘겸하다, 원인, 편, 한계’ 등의 의미가 남아있어서 한자어가 기원임을 비교적

쉽게 추론할 수 있으나, 모국어 화자는 한자어가 의존명사화 하여 관련성을 생각하지 않는 경

우가 많다. 다음의 예는 원래 의미와 의미적 연관성이 멀어져서 모국어 화자는 한자어로 생각

하지 않게 된다.

고사 : -는 고사하고(固辭)

모양 : -는 모양이다.(模樣)

리 : -을 리 없다(理)

법 : -는 법이다, -을 법하다(法)

수 : 할 수 없다(手) 별수 없다

십상 : -기 십상이다.(十常)

체 : -는 체하다(體)

축 : -는 축에 들다(軸)

‘리, 수’ 등은 우리말의 대표적인 의존명사이다. 이러한 의존명사가 한자에서 기원하였다

는 사실은 한자어의 영향력이 매우 포괄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리’는 ‘이유(理由)’와 ‘수’는 ‘수

단(手段)’과 관련되어 있음을 교육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법의 경우는 ‘법이다’에는 한자어 ‘법

(法)’과 연관성이 남아있으나 ‘법하다’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련성이 더 적다. 이는 한자어가 의

16) 안주호(1996)에서는 의존명사화를 비롯한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현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17) 조현용(2005)에서는 한자어에서 기원한 의존명사에 대해서 밝히고, 교육 방안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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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명사화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십상이다’의 경우는 십상팔구(十常八九)

의 십상이 의존명사화 한 것이다. 하지만 언중들은 ‘쉽다’와 연관성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자어와의 관련성은 거의 모국어화자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자어가 문법화,

의존명사화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한자어가 귀화어가 되는 모습의 예를 더 발견할 수 있을 것

이다.

3.4 음운변화와 귀화
한자어가 음운변화에 의해서 한자어인지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음운 변화에

의한 귀화어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붓’을 들 수 있다. ‘붓’은 한자어 필(筆)에

서 온 말로 ‘필(筆)’의 고대 발음이 ‘붓’에 가까웠는데, 지금은 한자어 발음이 ‘필’로 바뀌어

‘붓’이 한자어인지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음운의 변화로 한자어 기원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므

로 귀화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연구자들이 한자어 기원으로 파악하고 있는 어휘들은

다음과 같다.18)

가지 : 가자(茄子)에서 온 말

고추 : 고초(苦草)에서 온 말

김치 : 침채(沈菜)로 담가먹는 채소라는 의미

동치미 : 동침(冬沈) 겨울에 가라앉혀 먹는 채소.

무늬 : 문(紋)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배추 : 백채(白寀)에서 온 말.

사냥 : 산행(山行)에서 온 말.

사랑 : 사량(思量)에서 온 말.

상추 : 생채(生菜)에서 온 말

서랍 : 설합(舌盒)에서 온 말

싱싱하다 : ‘생생(生生)하다’가 모음교체한 말

쌩쌩하다 : ‘생생(生生)하다’가 자음교체한 말

썰매 : 설마(雪馬)에서 온 말19)

얌체 : 염치(廉恥)에서 온 말

잠깐 : 잠간(暫間)이 변한 말, 잠시(暫時)

18) 한자어와 우리말의 관련성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한자에 견강부회하게 되는 예들도 많다. 예를 들어 1780년대 황

윤석의 <華音方言字義解>에 보면 ‘가다’는 ‘去’에서, 봄은 ‘本’에서, 겨슬(겨울)은 ‘居室’, 거북은 ‘龜卜’에서 유래

하였다고 보는 것이다.(강헌규(1988) 참조)

19) 썰매는 ‘ㆅㅕ다(끌다) + 매(나무)’의 구조로 볼 수도 있다. ‘떡메, 매(회초리)’ 등에서 나무의 의미를 찾을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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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 : 작난(作亂)에서 온 말

재미 : 자미(滋味)에서 온 말

쟁기 : 장기(仗器)에서 온 말

조카 : 족하(族下)에서 온 말

‘동치미’나 ‘무늬’는 ‘동침, 문’에 접미사가 덧붙은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파리를 나타

내는 ‘’이 ‘리’의 형태로 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형태가 첨가되어 한자와

의 연관성이 옅어진 것이다. 김치의 경우는 구개음화 한 것이다. 재미는 자미(滋味)에서 온 말

로 ‘ㅣ모음 역행동화’ 한 것이다. 쟁기도 장기(仗器)에서 온 말로 ‘ㅣ모음 역행동화’ 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산행>사냥, 설합>서랍, 족하>조카 등은 /ㅎ/의 음가와 관련이 있다. 이 밖에

도 자음동화 한 ‘작난>장난’, 경음화된 ‘잠간>잠깐’ 등 다양한 음운 현상에 의해서 한자어 원

래의 형태와 멀어져 한자어라는 의식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생생하다가 ‘싱싱하다, 쌩쌩하다’

로 변한 예는 모음교체, 자음교체에 의한 신어 형성이라는 점 외에도 한자어와 의태어의 관련

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20) 어휘의 음운이나 형태가 변화하는 것은 모

국어 화자가 어휘의 기원을 파악하는 데, 난점이 된다. 따라서 음운이나 형태가 변화한 한자어

어휘는 우리말에 귀화하게 되는 것이다.

3.5 어원 의식 결여와 귀화
한자어의 원래 의미가 사라져서 어원에 대한 인식이 옅어지면 자연스럽게 한자라는 의식

도 사라지게 된다.21) 이는 한자어가 귀화어가 되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아찌’의

경우에 ‘장(醬)’이라는 어휘가 포함되어 있지만 형태가 변화하여 어원 의식이 옅어지게 된 것

이다. ‘장아찌’는 중세국어에서 ‘쟝앳디히’로 나타나는데, 이는 ‘장(醬)’에 담근 ‘디히(김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쟝앳디히’라고 할 때는 ‘장’의 의미가 분명한데, 장아찌라고 할 때는

어원에 대한 의식이 없어져 한자어라는 의식도 약해지게 된 것이다. 장아찌로 되면서 귀화어

가 된 것이다. 귀화어로 볼 수 있는 예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다.22)

․ 괴롭다 : ‘고(苦)롭다’에서 온 말이다. ‘이(利)롭다, 해(害)롭다’와 연관 지어 살펴볼 수

있다. ‘고(苦)’가 ‘괴’로 변화하여 어원의식이 약해진 예이다. ‘괴롭히다’와 같이 사동형으로 쓰

이는 경우에는 더욱 어원의식이 약해질 수 있다. 어근이 1음절 한자어인 경우에 어원의식이

20) ‘발을 동동 구르다’에서 ‘동동’은 한자어 ‘동(動)’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고려가요에서도 ‘동동’을 ‘動動’으로 표

기하고 있다. 또한 심재기(1994)에서는 붉으죽죽하다, 푸르청청하다의 ‘죽(赤), 청(靑)’이 한자어라고 보고 있다.

색채어의 예이기는 하지만 첩어라는 점에서 의태어와 관련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21) 어원 의식 결여에는 앞에서 언급한 음운 변화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22) 본고에서 제시하는 어원 중에는 부분적으로 학자 간에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고의 예는 한자

어의 어원 의식이 옅어져 한자어라는 생각을 않게 되는 예를 보이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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옅어짐을 알 수 있다.23)

․ 긴가민가 : 긴가민가는 ‘기(其)인가 미(未)인가’에서 온 말로 보인다.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의 의미로서 ‘기(其), 미(未)’의 의미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

원의식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24)

․ 겨누다 : ‘겨누다’는 ‘견(見)우다’로 볼 수 있다. 겨누는 행위가 눈으로 보는 행위이므

로 ‘見’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단, 접사 ‘-우-’가 붙는 형태에 대해서는 검증

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견주다 : ‘견주다’는 ‘어깨를 견(肩)주다’에서 볼 수 있듯이 ‘어깨’의 의미가 담겨있다

고 볼 수 있다. 즉, 동의 중첩으로 볼 수 있다. 단, ‘견 + 주다’의 구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

을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견디다’의 경우도 ‘견(肩)’과 관련된 어휘

라고 할 수 있다. ‘견(肩)’의 의미를 ‘어깨, 견디다’로 해석하는 것은 견디다와 견의 관련성을

높여주는 근거라 할 수 있다.

․ 잠기다 : 잠기다의 경우에는 ‘잠(潛)’과 관련되는 어휘라고 할 수 있다. 의미가 명확하

게 공통된다는 특징이 있다. 단, 앞의 ‘겨누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접사 ‘-기-’가 결합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25)

․ 신나다 : ‘신나다’는 ‘신(神)이 나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한 의미로 ‘신명(神明)

이 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신(神)’의 의미를 추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 악을 쓰다 : ‘악’은 ‘齷’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악(齷)을 쓰다. 악을 ’아가리, 악

다구니, 아구’ 등과 연결시켜 볼 수도 있다. ‘악’은 악착같다는 의미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 제법 : 제법은 ‘법(法)’과 관련이 있는 어휘라고 볼 수 있다. 부사화한 어휘라고 할 수

있다. 부사화한 어휘로는 ‘전혀’가 있다. 전혀는 ‘완전히’라는 의미인데, 현대어에서는 부정 표

현과만 호응한다. 사용 범위가 좁아지고, ‘전(全)’을 독립적으로 쓰는 경우가 없다는 점이 ‘전

혀’를 귀화어로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전혀’의 ‘전’에 대한 어원 의식이 적어진 것이다.

23) ‘괴롭다’의 한자어 어원을 인지하는 언중들은 ‘고롭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24) ‘긴가민가’는 심사의원의 지적대로 ‘其然未然(기연미연)’으로 보는 입장들도 있다. 단, 언중들은 ‘기'와 ’미‘만을

한자어로 인식하여 귀화어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5) ‘잠잠하다’의 경우는 ‘잠[眠]’과 ‘潛潛’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에 잠기다’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潛

潛과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고, ‘잠자코’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잠’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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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다 : ‘귀찮다’의 경우는 ‘귀하지 않다’가 줄어든 말이다. 따라서 ‘귀’는 ‘貴’라고 할

수 있다. 즉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귀찮다’이다. 그런데 귀찮다가 부정 표현으로만 쓰인

다는 점26)과 귀하다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귀화어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후(厚)하다 /박(薄)하다. : ‘하다’ 동사 앞에 있는 1음절의 한자어는 어원 의식이 희박

하다.27) 1음절의 한자어의 경우는 완전한 자립어간이 되기도 하고 어근이 되기도 하는데, 어

근으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어원 의식이 희박해지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선과 악의 경우

는 자립어간과 어근으로 모두 쓰여 한자어라는 의식이 분명하지만, ‘후하다, 박하다, 족하다,

피하다’의 경우는 한자어라는 의식이 언중 사이에서 약해지게 되는 것이다.

4. 맺음말
한자는 어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외래적인 요소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말 어휘 형

성에 관여되어 왔다. 단순히 한자어로서만이 아니라 한자어와 우리말의 복합에도 관계되어 왔

으며, 기초어휘에 이르기까지 우리말을 대체하여 사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의존명사로도 사용

되어 문법화하기도 하였다. 이는 한자어가 우리말로 된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자어가 우리말화한 귀화어의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귀화의 형성 원

리로는 크게 우리말 어휘와의 복합, 동의중첩, 문법화, 음운 및 형태의 변화, 어원 의식의 결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말과의 복합을 통해 한자어라는 의식이 적어지는 경우가 있으

며, 우리말 어휘와 같은 뜻의 한자어 결합을 통해 한자어라는 의식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 두 가지는 복합어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문법화는 의미와

기능의 변화를 수반한다. 따라서 본 의미와의 관련성이 옅어지게 되는 것이다. 한자어는 우리

말에서 의존명사화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때 귀화어가 되는 것이다. 음운이 변화하거나 형

태가 변화하는 경우에도 어원적으로 동일한 것임을 알기 어려우므로 귀화어가 된다. 이밖에도

어원 의식이 사라지게 된 어휘들도 있다. 어원 의식이 사라졌다는 말의 의미가 곧 귀화어가

되었다는 의미라고 할 수도 있다.

한자어계 귀화어를 통해서 볼 때, 우리말 속에서 한자어의 영향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

다. 한자어가 전체 어휘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이 밖에 한자어라는 어원 의식이 사라져 우

리말로 인식하고 있는 어휘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예로 제시한 어휘 중에는

어원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들도 있다. 귀화어의 전체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

었기는 했지만, 보다 세밀한 어원 재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향후 개별적인 어휘 차원에서

우리말 속의 한자 유래 귀화어들에 대한 연구들을 계속 하고자 한다.

26) ‘귀찮지 않다’가 ‘귀하다’는 의미가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27) 심재기(1987:31)에서는 1음절로 되어있는 한자 어간형이 많음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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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어를 응용국어학의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이나 일본 등 한자어 권에서 온 학습자들에

대한 어휘교육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귀화어는 한국어 어휘와 학습자의 모국어 어휘를

관련 맺는 핵심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향후 귀화어를 한국어 어휘교육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접근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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